
지난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영상(Zoom)을 통

해 드렸습니다. 아직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

아 조금 불편한 분도 있지만,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연스

럽게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월요일

에 24명으로 시작해서, 토요일에는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. 

 

고난주간 전에 새벽기도회가 예배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거의 

오는 분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담당교역자가 혼자 기도하고 돌

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회

를 특새처럼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

영상(Zoom)으로 함께 하는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 

 

또한 시작했다 중단된 ‘생명의삶’ 공부도 영상(Zoom)으로 화요

일부터 재개합니다. 이것이 잘 진행되면 ‘새로운삶’도 영상으로 

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 

 

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, 페이팔로 보낼 

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.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

황 속에서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기쁩니다. 더

욱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주님께 헌물할 수있기를 바랍니다.  

 

주일예배는 유투브의 “한울림TV”를 통해 영상으로 계속 드리

게 됩니다. 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,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

참으로 그립지만,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

다.  

 

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미증유의 사건입니다. 그렇다고 

상황에 함몰되어서 나태해지거나, 두려워하거나, 시간을 낭비

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

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. 


